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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언론 보도내용>

□ ‘19. 5. 17.(금) 서울경제(가판)는 [단독] 바이오 의약품

허가 기간 절반 줄인다 제하 기사에서

ㅇ “정부는 바이오헬스 산업을 ‘제2의 반도체’로 키우기 위해

우선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신약 심사인력을 대폭 확대해

바이오 의약품 허가ㆍ심사 기간을 줄이기로 했다.”라고

보도하면서

ㅇ “17일 정부 부처에 따르면 ‘바이오 헬스 중점육성을 위한

혁신전략’이 다음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될 예정”이고,

2019. 5. 17.(금) 서울경제(가판) ｢[단독] 바이오 

의약품 허가 기간 절반 줄인다｣ 기사 관련

ㅇ “△연내 2조원 가량 연구개발 투자계획 △코스닥 상장 유지

조건 완화 △투자 후 자금회수과정 개선 △신성장 R&D

세액공제 대상 기술확대 △오송 국가산업단지 조성 등

내용이 추진된다”고 보도

< 정부 입장 >

□ 정부는 바이오헬스 산업 혁신을 위한 다양한 추진방안을

검토중이나, 구체적인 발표 일정 및 내용은 확정된 바

없으므로 보도에 신중을 기해주시길 바랍니다.


